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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31)이 부상에도 최

고 시즌이란 평가를 받았다. 

5일‘OSEN’에 따르면 다

저스 전문 매체‘트루블루 

LA’는 전날 2018시즌 선수 

리뷰 코너로 류현진을 다루

며‘부상 때문에 3개월 이상 

결장했지만 다저스에서 최

고의 시즌을 보냈다’고 평

가했다. 류현진은 지난 5월

2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

스전에서 사타구니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3개

월 넘게 재활로 공백기를 가졌다. 

이 매체는‘류현진은 커리어 최저 평균자책점(1.97)으

로 마쳤다. 9이닝당 탈삼진(9.7개)도 커리어 최고였다. 3

개월짜리 부상에서 돌아온 뒤 시즌 종료까지 리그 최고 

선발투수 중 하나였다. 이 기간 평균자책점 1.88은 내셔

널리그에서 3번째로 낮았고, 9이닝당 볼넷 0.9개는 리그 

전체 최소였다’고 전했다. 

이어‘마지막 9경기 중 6경기에서 류현진은 1실점 이

하로 막았다. 마지막 9번의 선발 중 6경기에서 피안타

가 4개 이하였다. 마지막 3경기는 19이닝 1실점 16탈삼

진이었다’고 시즌 막판 류현진의 강렬한 투구를 거듭 

칭찬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10월 포스트시즌 부진을 꼽았다. 

매체는‘디비전시리즈에서 압도적인 투구로 시작했지

만 그 이후로 고전했다. 포스트시즌 마지막 3경기에서 

12이닝 동안 11실점했다. 피안타율 .352 피장타율 .537

로 챔피언십시리즈, 월드시리즈에서 패전투수가 됐다’

고 설명했다. 

올해 최고의 경기로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상대로 

나선 디비전시리즈 1차전이 선정됐다. 매체는‘류현진

은 완벽하게 압도적인 투구로 클레이튼 커쇼 대신 1차

전을 나선 것에 의문을 품은 사람들을 침묵시켰다’며 

‘이날 류현진은 7이닝 동안 4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았

다. 포스트시즌 개인 최다 8탈삼진으로 볼넷은 없었다. 

타석에서도 포스트시즌 개인 첫 안타를 쳤다’고 덧붙

였다.

시즌 후 FA 자격을 얻은 류현진은 다저스로부터 1년 

1,790만 달러 퀄리파잉 오퍼를 받고 이를 수용, 내년에

도 다저스맨으로 뛴다. 류현진은 내년 시즌 뒤 드래프트 

지명권 소모가 없는 FA로 시장에 나가 대박 계약을 노

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인 MLB.com은 6일 오

는 시즌에서 LA다저스의 선발투수진이 30개 구단 가

운데 클리블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강하다면서 류현진

이 팀에서 제4선발을 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매체

는 내년 다저스의 1선발-5선발을 클레이턴 커쇼-워커 

뷸러-리치 힐-류현진-알렉스 우드로 예측했다.

“류현진, 3개월 부상에도 최고 시즌”
연령대별 운동상식

운동을 하면 보약과도 같

다고 했다. 그러나 그동안 

운동을 꾸준히 해 오지 않던 

사람들이 갑작스런 운동은 역효

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연령별 

운동상식에 대

해 알아보자.

 30대 : 빨리 걷기와 조깅으로 시작한다. 속

보, 등산, 수영, 계단 오르기, 테니스, 그리고 기

구를 이용한 근력 운동이 좋다. 그러나 체력이 

중하 수준이라면 스트레칭과 함께 고정식 자

전거, 속보, 수영, 그리고 근력운동이 권장된

다. 운동빈도는 일주일에 3∼5일, 운동시간은 

30∼90분이 가장 좋다.

 40대 :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병 등이 있을 

때나 담배를 피거나 비만일 경우에는 운동을 

하기 전 에 운동부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골프

는 주당 1,2회 필드에 나가고 2,3회 정도 연습

장을 찾는 것을 병행한다. 40대가 넘은 여성들

은 과격한 운동은 피해야 한다.

 50대 : 런닝머신이나 자전거 타기, 수영, 단

전호흡 등 강도가 일정한 운동이 좋다. 골프나 

하이킹 처럼 야외를 걷는 것도 좋다. 러닝머신

은 시속 5㎞정도, 고정식 자전거는 50∼60rpm 

정도의 느린 속도로 하루 30분 정도 이용한다.

 60대 이상 :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의 

등과 상의하여 몸 상태를 점검한다. 또한 복용

하는 약물이 있으면 약물이 운동에 미치는 영

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 하루 30∼40분 정도 편

안한 차림으로 산책이나 맨손체조, 단전호흡 

등을 하는 게 좋다.

연령대별 운동상식

운동을 하면 보약과도 같

다고 했다. 그러나 그동안 

운동을 꾸준히 해 오지 않던 

사람들이 갑작스런 운동은 역효

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연령별 

■  스포츠 상식

▲ ‘트루블루LA’가 류현진의 올해 최고의 경기로 선정한 애틀랜타 브레이

브스와의 디비전시리즈 1차전에 선발 투수로 나서 역투하고 있는 류현진


